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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는 화두이다.

유럽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양적완화를 줄이거나 포

기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향배가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

문이다.

중국 경제는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소득분배 기능이 약화돼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빈

곤층, 동부연안과 서부산간 사이의 소득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2-3년 전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산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긴축금융 정책을 펴 경기를 진정시킨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돈이 한쪽으로 몰림으로써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공산당 정권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가을 들어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중국 사회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혹자들은 중국 내수가 폭발할 시점이 언제인지 주목하라고 떠들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내수 폭발을 말하기가 민망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진핑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판 뉴딜정책을 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

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 엔디 시에가 중국의 부

동산 거품은 금융 역사상 최대의 거품이라

고 지적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

이 크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미국의 금융완

화 정책으로 풀린 막대한 달러가 이자율이 

높은 중국 등 신흥국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고 중국 경제의 성장이 투기

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성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잉투자와 인플레이션, 자산거품과 그림자금융, 사회 및 환경적 도전이 

가로막아 개혁이 불가능한 지경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법원의 부채상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최소 21조9000억위안(약 3800조원)에서 최대 24조4000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도 중국 경제가 다시 고도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큰 기대는 금물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내수가 죽을 쑤고 있는 동안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PTA가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고, 타이어

를 비롯한 합성고무 다운스트림이 고전하자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부타디엔이 폭삭 내려앉았으며, 석탄화학이 부흥하면 

주저앉을 수출주도 석유화학제품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로 중국의 10배에 달하지만 노동력은 중국이 10배이고, 미국은 GDP가 15조달러로 중

국의 2.2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중국이 4배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10년 후 유럽, 15년 후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성장성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 것은 곧 사지에 들어서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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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시진핑은 말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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